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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말 

성인들의 삶은 빛이 되어 밤이 되면
우리 삶의 길을 밝혀 준다. 그들은 우
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, 우리
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를
영원토록 포용하고자 하는 하느님의
사랑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
다.

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
에스크리바의 거룩한 삶을 살펴볼 것
이다. 특히, 젊은 사제 시절에 그가
겪은 발견 중 일부에서. 많은 사람이
지적한 것들이, 성 호세마리아는 "하
느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
여야만 하고,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
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



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
합니다."라고 가르치셨다. 1 이 길은
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
생활의 길이다.

자, 이 내적 여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
다. 이 길은 알려진 곳에서 알려지지
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이미
알려진 것, 분명하게 보인 것에서 더
깊이 들어가는 것이다. 그때 우리는
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
힘과 깊이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게
된다. 성 호세마리아는 「대장간」에서
말한다:

"인간의 사랑에서처럼, 우리는 내적
생활에서 인내해야 합니다. 그대는
종종 똑같은 주제를 묵상해야 합니
다. 옛날 발견한 것을 재발견할 때까
지 계속해야 합니다.

'이 사실을 전에는 왜 깨닫지 못했을
까?' 그대는 놀라서 그렇게 물을 것입
니다. 이는 우리가 돌이라서 물을 빨
아들이지 못하고 흘려 버렸기 때문입



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만일 우리가
하느님의 은총을 흡수하기를 원한다
면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
해서 -그 주제들은 똑같은 것이 아니
므로 - 묵상해야 합니다." 2

'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
는 것'은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우리
자신을 열어보는 것이다. 그러므로
우리는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
알게 된다. 이것이 하느님께서 부르
시는 관상의 길이다. 바다를 항해하
는 일이다. 언뜻 보기에 그 바다는 우
리의 일상 풍경의 일부이기 때문에
새로운 것이 아니다. 로마인들은 '지
중해'를 '우리의 바다'라고 불렀다. 지
중해는 알려진 바다였다. 성 호세마
리아는 '지중해 재발견'에 대해 말했
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로 들어
가자마자, 넓은 의심의 지평이 우리
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. 그러면서
우리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말
에 따라 "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: "당
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, 내가 더 많



이 찾을수록, 내가 더 많이 찾으면 찾
을수록 당신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."
3

이러한 발견은 하느님이 언제 어떻게
그분이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빛에
서 나온다. 그렇지만 우리의 침착한
생각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
있는 위치에 있다. "이전에 어둠 속에
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볼
때, 그는 육체의 시선에 비추어지고,
그가 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게 됩
니다.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
도 자기의 영혼 안에 계몽되어 있으
며,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지
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." 4 이 페이지
들에서는 성 호세마리아가 내적 생활
에서 발견한 '지중해'를 살펴본다. 우
리는 이렇게 발견한 지중해와 함께
"하느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깊어질
것입니다."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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